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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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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소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하기 위하여 완벽주의와의 관련성

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출판된 38편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n

= 11,545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학업소

진과의 관계를 보이는지 효과크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적 냉소와

무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전공계열별로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적응적 완벽주

의와 학업적 무능감간의 부적인 관계는 일반계열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진과 학업적 냉소간의 정적인 관계는 의학계열 집단에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능감간의 관계는 운동계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연구적 의의와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학업소진, 완벽주의,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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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업은 삶의 중요한 목적이며

과정이다.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에 학

교에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업 생활이 하

루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며, 필요에 따라 보

충적인 학습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학업이 학생에게 주요한 내용인 만큼 대부분

의 학생들은 자신의 주요 과업인 학업에서 성

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낮게 지각

하고, 효능감도 낮아지는 등 다양한 부적응

적 심리적 상태를 겪게 된다(Lemyre, Hall, &

Roberts, 2007; Yang & Farn, 2005).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학업은 잘 해야 하는 과

업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

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과중한 학업적 부

담은 학생의 학업소진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신효정 외, 2011).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적

요구로 인해 정서적으로 지치고, 공부를 멀

리하고 싶어지며, 학생으로서 무능함을 느끼

게 되는 증상을 일컫는다(Schaufeli, Martinez,

Marques-Pinto, Salanova, & Bakker, 2002; Shin,

Puig, Lee, Lee, & Lee, 2011). 학생을 학업소진

으로 이끄는 요인들로는 과도한 학업량, 학업

에 대한 환경적 압박, 부모의 기대 등의 변인

들이 설명되어왔다(문경숙, 2008; 정의숙, 김갑

숙, 2008; 조성연, 2007). 이렇게 학업소진을

유발하는 부적응적인 변인으로 다양한 변인들

이 존재하지만, 학생의 학업소진을 줄이고 예

방하기 위한 적응적 변인들로 학업적 동기,

대처방식,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

도 연구되어 왔다(신효정 외, 2012; 이숙정,

유지연, 2008; Brazeau, 2010; Zhang, Gan, &

Cham, 2007). 학업소진과 관련된 개인적인 변

인들 중 완벽주의는 소진과 같은 심리적인 증

상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되어온 변인이지만(Appleton, Hall & Hill, 2009;

Zhang, Gan, & Chan, 2007), 최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측면과 적응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초점화 되어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도 비중 있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렇

다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

응적 완벽주의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

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는가? 특히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연구들은

학생들 중에서도 의학계열의 학생, 운동계열

의 학생, 그리고 특정 계열이 아닌 일반적인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Lemyre, Hall, & Roberts, 2007;

Stoeber & Childs, 2010; Yu, Chae, Chang,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전공계열에서 학생

들의 심리사회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학계열은 생명과 직결된 학문으로 수련과정

에서 강박적일 정도로 완벽한 학업특성 그리

고 운동계열은 기록 및 성취중심, 훈련환경

등이 완벽주의가 소진에 영향력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Appleton & Hill, 2012; Raedeke &

Smith, 2001).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른 심리사

회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지지되고 있는 완벽주의의 다차원

적인 요인에 따라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고 있는지, 각각의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주의의 요인과 학업소진의 관련

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완벽주

의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나누어 완벽주의

와 학업소진의 다차원적인 관계성과 기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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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 온 학생들의 다양한 계열에서 완벽

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학업소진

소진 연구는 초기에 산업 및 조직 분야인

근로직과 서비스직 등의 직업적 영역에서 시

작되어, 최근 10여년 동안 의료,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전문직으로 분야가 확장되었다. 교

사소진과 학업소진은 교육 분야에 속하는 소

진 영역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은

의학계열, 운동계열, 일반계열의 세 가지 학업

분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

다. 학업소진은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와 과

중한 학업요구로 정서적 피로감과 탈진, 학업

에 대한 냉소적 태도, 학업에 대한 무능감이

주요 증상으로 정의된다(Schaufeli, et al., 2002;

Shin, et al., 2011). 소진 증상은 학업적 요구가

많으나 학생이 통제할 수 없거나(Demand–

Control model, DCM; Karasek,1990), 학업적 요

구는 많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불균형 할

때(Effort-Reward Imbalance model, ERI; Siegrist,

2002), 그리고 학생이 가진 자원이 만성화된

스트레스로 인해 손실되기만 하고 새로운 자

원으로 보충되지 않아 자원부족과 결핍으로

(Conservation Resources Model, CRM; Hobfoll,

1989)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신체

화 증상과 같은 심각한 심리 정서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Donders, Roskes,

van der Gulden, 2007; Swider & Zimmerman,

2010; Boersma & Lindblom, 2009). 이러한 이론

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계열 학업소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의학계열 학업소진,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

지를 포함한 운동계열 학업소진 등 다양한 전

공계열에서 소진연구가 진행되어왔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신효정 등 2012;

Appleton & Hill, 2012; Raedeke & Smith, 2001).

먼저, 일반계열 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연구들에서 통제감, 대처방식,

완벽주의가 개인적 요인으로 연구되었고, 환

경적 요인들로 부모 또래지지, 교사와 관계

등이 연구되어왔으며, 더 나아가 다차원적인

학업소진을 종단적으로 연구하면서 학업소

진을 이끄는 초기 학업소진의 징후를 찾고

소진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구

별되어야 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Leiter

& Maslach, 1988; Taris, Le Blanc, Schaufeli, &

Schreurs, 2005). 일반계열의 학생 외에도 다른

학업소진의 대상 영역으로 의학계열에서 의대

생들의 소진이 있다. 의대생들은 6년의 긴 기

간 동안 많은 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잦은 시험과 유급제도로 학업 성적에 대

한 과중한 요구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업소진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있다(이수현, 전우택, 양은배, 2012; 이금

호 외, 2012). 특히 의학계열의 학생들은 다른

전공계열인 운동이나 일반계열의 학업소진의

평균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소진이 높게 나

타나고 있어 최근 의학계열에서도 학업소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이수현, 이동엽, 2013;

Saipanish, 2003). 마지막으로 다른 전공계열인

운동계열에서 학생들의 학업소진이 있다. 운

동계열에서 학업소진의 개념은 일반적 소진

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무능

감(reduced accomplishment)을 달성하지 못한

목표로 인해 운동 기술과 능력 저하를 지각

하는 것, 정서적 탈진(emotional and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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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on)을 훈련과 경쟁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탈진, 그리고 운동 가치저하(sport

devaluation)를 운동 수행능력에 대한 관심이 없

어지는 것으로 보았다(Raedeke & Smith, 2004).

운동계열에서 Gould(1996)는 소진은 동기가 없

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

데, 운동선수들이 성취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

표를 달성하는 데 지속적인 실패로 인한 심리

적인 타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거의

없어지고, 순수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자신의 잠재성의 문제라고 인식이 깊어져 도

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성공에 대한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의학계열, 운동계열,

일반계열 학업 분야의 세 가지 영역에서 학업

소진의 정의를 볼 때, 일반계열과 의학계열

학생들은 학업소진의 정의가 내용적인 관점에

서 유사했고, 운동계열 학생들은 그들의 과업

이 운동이므로 학업소진의 내용이 운동과 관

련된 신체 정서 인식과 관련되어 정의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소진과 관련하여 연구된 완벽주의의 개

념은 학업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엄격한 평가 기준, 사회적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가지는 것으로 완

벽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 것으로 정

의된다(Blatt, 1995; Burns & Fedewa, 2005; Flett,

Hewitt, & DeRosa, 1996; Stoeber, et al., 2008).

초기 완벽주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태도 척

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DAS, 1979) 중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완벽주의를 단일 차

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완벽주의의 역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초기 완벽주의

는 우울한 증상이나 자살 등 심리적 부적응

의 원인이 된다고 논의 되어왔다(Blatt, 1995;

Burns & Fedewa, 2005; Flett, Hewitt, & DeRosa,

1996).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몇

몇 학자들에 의해 완벽주의의 다차원적인 측

면(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이 조명되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적응적 완벽

주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a).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된 완벽주의, 타

인지향 완벽주의로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매우 높게 자기에게 부과된 비현실적인 기준

과 강한 자기 검토, 그리고 자기결점이나 실

패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많

은 부분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효능감과 같은

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비판과 같은 부적응적인 측면과도 정적

으로 관련이 된다(Flett, Hewitt, & Mittelstaedt,

1991; Frost, Benton, & Dowrick, 1990;). 사회부

과된 완벽주의는 외적으로 부과된 신념으로

중요한 타인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인이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

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성취 스트레서

와 주로 관련이 있지만, 사회부과는 대인관계

적 측면과 성취 스트레서 모두와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Hewitt & Flett, 1993). 또한 Frost,

Marten, Lahart and Rosenblate(1990)은 실수에 대

한 염려, 높은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

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 등 여섯

개의 하위개념으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를 분

류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높은 개인적 기준,

조직화는 높은 성취 추구와 관련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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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염려, 높은 부모기준, 수행의심

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장애 관련이 있었다.

Frost, Heimberg, Holt, Mattia, and Neubauer

(1993)는 Frost et al(1990)과 Hewitt과 Flett

(1989)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비교하면

서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응적 평가 염려와 적

응적 성취 추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을

분석해 냈다. 이들은 실수에 대한 염려와 사

회부과된 완벽주의는 병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부과된 완벽주의는 실

수에 대한 염려, 높은 부모 기대, 부모비판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견은 완벽주의

가 정상적 적응적 기능과 심리적 장애와 같은

부적응적 기능과 모두 관련된 복잡한 현상임

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분류로 또 다른 연

구자들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

의의 두 차원으로 완벽주의를 정의하였고(Rice

& Dellwo, 2002; Wong, AEsaln, & Rice, 2007)

이 두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주

의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연구에

서도 완벽주의 추구와 완벽주의 염려의 두 차

원으로 완벽주의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완벽

주의 추구는 매우 높은 개인적 수행기준을 정

해놓고 완벽을 추구하는 개념이며, 완벽주의

염려는 기대와 수행 사이에 불일치한 감정,

부적응적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 측면으로 불완전성에 대

한 부적응적 반응을 말한다(Gotwals, Stoeber,

Dunn, & stoll, 2012).

지금까지의 완벽주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척

도는 하위요인이 2개부터 6개로 분류되어,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연구되면서

유사한 하위요인들이 유목화 되어왔다. 완벽

주의의 하위요인별로 유사한 결과를 얻어낸

하위요인들로 정리하면, 적응적인 완벽주의는

높은 개인적 기준, 조직화, 완벽주의 추구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높은

부모 기대, 부모비판, 수행에 대한 의심, 완벽

주의 염려, 사회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완벽주의는 스트레스가 유지되는 과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부적응적 완

벽주의는 흑백논리적 사고로 이분법적으로 환

경을 지각하게 하거나, 과거실패에 대해 반추

하게 하고, 강력한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함으

로써 경직된 자기평가를 하게한다. 결과적으

로 부적응적 정서 경험을 유발하게 하고 비생

산적인 회피대처전략이 사용된다. 이러한 패

턴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주로 소진, 불안,

우울 등 부적응적인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Terry-Short, Owens,

Slade, & Dewey, 1995; Zhang, Gan, & Cham,

2007).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스스로에 대

해 설정한 높은 기준 자체가 내적 동기로 작

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내하는 경향이 있

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려는 태도를 보여

안정적이며,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변인들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

희, 1997; 홍혜영,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모델의 원리를 기초로 하

여 하위요인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한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학업은 학령기에 해당되는 시기인 학생들이

해야 하는 주요한 과업으로 지각된다. 탈진,

냉소, 무능감의 요인들로 구성된 학업소진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고 동기 등 학업적 수행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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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학업을 중도포기 하는 심각성을 초래

할 수 있다(신효정 등, 2011).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소진에 개입하고 예방하

기 위해 학업소진의 개인적인 변인들과 관련

된 성격 요인들을 연구해 왔으며, 그 중 하나

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고려되었다(조한익, 이

현아, 2009, 2010; Chang et al., 2015). 앞서 정

리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완벽주의를 분

류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적응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 추구,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높은 개

인적 기준, 조직화 등과 구성 개념적 맥을 같

이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 실수

에 대한 염려, 사회부과된 완벽주의, 부모의

비판, 부모의 기대, 수행에 대한 의심 등과 구

성 개념적 맥을 같이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완벽주의의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심리적 기

능, 우울, 스트레스, 소진과 관계되는 중요한

선행변인이 된다고 보았다(Chang, Watkins, &

Banks, 2004; Enns, Cox, & Clara, 2002;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Kl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초기 완벽

주의 연구에서는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탈진

을 이끈다고 하였다(Magnusson, Nias, & White,

1996). 또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

하기 위한 높은 자기기준과 동기를 가지기 때

문에 자기 처벌적 태도와 지각된 실패감을 크

게 느껴 우울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

으로 밝혀졌다(Flett et al., 1995; Hewitt & Flett,

1993; Hewitt et al., 1996). 그러나 최근 다른

연구들은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적응적 요소

로 정의하면서(e.g. Cox et al.,2002;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Enns, Cox, & Clara, 2002; Frost et al., 1993), 자

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통제감이나 성취동기

등 적응적 개념들과 관련되어 적응적인 심리

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Chang,

Lee, Byeon, & Lee(2015)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부적인 관련

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

의가 내적 동기로 작용하여 안정적으로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변인들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며(박진희, 1997; 홍혜

영, 1995), 같은 맥락으로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성취, 열의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학업적 효

능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Ahn & Kim, 2006). 이와 반대로, 다른 연

구에서는 높은 개인의 기준은 탈진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거나, 오히려 높은 개인의 기준이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다(White &

Schweitzer, 2000). 즉,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무능감을 느껴 결국 더

큰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보는 선행연

구도 있어, 여전히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

진과의 관련성은 혼재된 결과로 이루어져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벽주의 중에서

도 사회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은비, 변

은지, 성현모, 이상민, 2016), 하위요인 별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탈진과 냉소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실수에 대한 염려나

수행에 대한 의심 또한 만성화된 탈진 증상을

점차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하였다(Mitchelson &

Burns, 1998). Çam, Deniz, and Kurnaz(2014)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진, 냉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을 정리해 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의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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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의 하위요인들과 부적

인 관련성이 있거나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

측해 볼 수 있고, 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촉진적인 변인이나 조절

변인으로 개입됨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조절변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에서 조절변인으로 전공계열별 대상자들의 특

성을 분류하였다. 흥미롭게도 학업분야에서

학업소진과 완벽주의의 관계는 주로 의학계열

학생, 운동계열 학생, 일반계열 학생들 사이에

서 소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

한 연구들은 의학계열과 운동계열 학생들이

학업에 임하는 심리 사회적 특징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

가 과중되어 가면서 각각의 전공계열 학생들

에 따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가 다름

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전공계열에 따라

서 다양하게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련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한 선행연구는 의대생

이 일반대학생보다 적응적 완벽주의(개인적

기준, 조직화, 자기 지향)의 수준이 높고, 부적

응적 완벽주의(수행에 대한 의심) 수준은 낮다

고 하였다(Enns, et al., 2001). 특히, 의학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계열 학생들과 달리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차지

하며 자신의 학업적 성취감을 꾸준히 경험했

던 학생들로 이들은 의대생이 되면서 모두 비

슷한 학업성취수준을 가진 학생들 간에 새로

운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의

대생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학문을 수행

하게 되면서 세심하고 완벽히 숙련해야 하는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학업적 특성이 지속

적으로 요구된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

욱, 2010). 즉, 의대생들은 과중한 학업적 요구

와 경쟁, 휴식 및 잠의 부족, 의사자격시험준

비,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 등이 과중

하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Chang, & Rand,

2000; Yu & Chae, 2016). 이러한 의대생들의 학

업과 관련된 과중함을 반영한 심리사회적인

특징을 토대로 학업소진과 완벽주의적 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의대생의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

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을 감소시키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Yu & Chae, 2016).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

가 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의대생들은

정확하고 세심하고 높은 수준의 능력이 일반

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과제를 완성하는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진 학생은 추

가적으로 자기 부과된 압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결과였다(Humphris & Kaney, 1998). 즉, 의

대생의 경우 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질지라도

학업소진이 될 수 있음 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서 적응적 완벽주

의가 의대생들이 평균적으로 높았지만, 적응

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의 관련성이 높음을 제

시함으로써 의대생이 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지

고 있더라도 성취와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

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알 수 있다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반면, 일

관되게 의대생에 있어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행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비

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정서적 탈진, 냉소,

무능감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 경험과 정적인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56 -

관련이 있었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한편, 운동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성

취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자신

의 기록과의 경쟁이며, 오랜 기간 자신을 단

련하고 숙련시켜야 하는 과중한 훈련시간이

필요한 환경에 있게 된다. 따라서 운동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은 훈련과 경쟁 속에서 도

전적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하

면서 나타나는 신체 정서적 탈진의 상태라고

보았다(Lemyre, Hall, & Roberts, 2008). 즉, 운동

계열 학생들은 환경적 맥락에서 성취 추구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성취가 수

용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

될 때 결국 소진이 발달한다. 특히 운동선수

의 성취 추구의 결과는 자기 가치에 대한 위

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경험하

는 성취는 높은 동기를 갖게 하고 운동에 대

한 관심과 투자를 하게 한다(Gould, 1996). 하

지만 이들의 불만족스런 성취는 일련의 부적

응적 인지와 부적응적 정서반응을 가져온다.

이렇게 반복적인 성취 불만족으로 유발된 소

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자기 가치감을 타당화하기 위한 노력이 약화

되고, 동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Lemyre,

2005). 선행연구들은 운동선수 소진의 결정적

인 동기적 요소로 완벽주의를 꼽으며, 완벽주

의를 높은 성취지향 운동선수의 주요 특징으

로 고려해왔다(Appleton & Hill, 2012; Raedeke

& Smith, 2001). 따라서 운동계열 학생들은 자

신의 수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단련기

간이나 경쟁을 위해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와

심리적인 단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운동선수들은 스스로 과중한 훈련기간 동안에

자신에 적합한 기준을 세우고, 특징적으로 자

신이 가진 불안을 인지적으로 조절하고, 주변

의 코치와 부모로부터 격려 등을 받으면서 자

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초기 운동계열에서 완벽주의

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되며 운동선수

소진에 기여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

다. 하지만 최근 운동 분야에서도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효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을 밝히면

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Gould et al.(2002)는 올림픽 챔피언들을 인

터뷰했는데, 완벽주의가 그들의 성취에 기여

했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적응적 완벽주의는

기준이 융통적이며, 실패를 피하기보다는 건

강하게 성취를 추구하고, 미래의 성공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미래 성공에 대한 디딤돌로서

실수를 받아들인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

는 실패와 부적응적 결과들을 예방 하기위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며, 부적응적 완벽주

의는 무시해도 될 실수에 대해 더 반추하기

쉽고, 이런 운동선수들은 승리해도 자부심을

경험하기 어려워 소진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Harris et al. 2008; Stoeber,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운동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가 인

지과정을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욕구를 포함

한 자동적 사고라고 보았다. 이에 적응적 완

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다른 인지과정

과 정서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Slade & Owens, 1998). 즉, 완벽주의자들은 자

기가치감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와 연결하여

초점을 둔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적응

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서로 다

른 유형으로, 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과 부적

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과 정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Che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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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Hill et al, 2008). 특히, 운동계열은 통

제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오랜시간 지속되

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심리사회적 환경이 탈

진을 유발한다는 원리로 강박적인 태도를 이

끌어내고, 결국 경직된 사고, 부정적 정서반

응으로 이러져 탈진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Curran et al., 2011; Penniment & Egan, 2011).

특히 운동선수들은 동기적인 요인이 중요하므

로 적응적 완벽주의가 소진을 줄이는 데 중요

한 변인으로 보여지며, 자기가치감을 떨어뜨

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소진의 무능감과

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완

벽주의를 전체의 개념으로 보며, 완벽주의 자

체가 학업소진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완벽주의를 적

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즉, 다차

원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적응적인 영향을

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을 감소

시키는데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이 있다.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의 관계는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의 관계에서 의학계열 학생들은 적응적 완벽

주의가 학업소진을 줄이는 데 적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

았고, 의학계열 학생들은 주변의 기대가 높은

환경적 특징으로 사회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

소진과 관련된 특성을 비중 있게 연구하고 있

었다. 운동계열 학생들은 학업적 동기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

계를 주로 연구해 오며, 적응적 완벽주의가

소진을 줄이는 데 적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

며, 일반학생들 또한 적응적 완벽주의는 적응

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

업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알

아본 연구들에 비중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다차원적인 척도

로 학업소진보고 있으며, 학업소진을 종단적

으로 연구하면서 학업소진이 시작되는 초기발

달적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구별되어야 함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Noh, Shin, & Lee, 2013;

Leiter & Maslach, 1988; Taris, Le Blanc, Schaufeli,

& Schreurs, 2005),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하위

요인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나누어 다차원적 완벽주

의와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메타분석으로 검토

하고, 전공계열을 일반, 의학, 운동계열로 나

누어 조절변인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전공계열 별로 완벽주의에 대

한 이해를 달리하며,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대

한 선행요인으로서 완벽주의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문헌검색 및 연구물 선택 준거

본 메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월

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국내외 학술지와 학

위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 해

외문헌은 PsychINFO, MEDLINE, Eric, EBSCO,

Googlescholar 등의 전자검색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국내 논문은 RISS, KISS 등을 사용

하였다. 문헌검색의 주제어로는 Perf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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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PS(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Fle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S(Multiple Perfectionism Scale for Sport),

MPS-H(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IPS(Multidimensional Inventory of Perfectionism

in Sport), Academic Burnout, ABQ(Athlete

Burnout Questionnaire), MBI-SS(Maschlas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완벽주의, 학업소진,

의과대학생, 스포츠, 운동 등의 조합이 사용

되었다. 연구대상 논문 수집 과정은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그림 1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을 위해 3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였

으며, 수집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기준으로 분석자료를 선정하였다. 첫째, 본 메

타 연구는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에 대한 관련

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

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로 연구대상의 연

령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상관 계수가 제

시된 연구들로 제한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는 논문들을 포함하였다. 셋째, 학위논문

과 학술지 논문을 모두 포함하되 논문과 학술

지가 중복되거나, 다른 제목의 논문이더라도

같은 대상으로 중복된 연구가 수행된 경우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 1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관련 주

제어로 검색된 문헌 총 52편 중, 준거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의 논문 2편과

체육동호회대상 논문 3편을 제외하였고, 동일

데이터를 사용한 중복 연구 5편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상관값이 없는 논문 4편을 제외하여

총 12편을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총 38편의

논문이 분석에 선정되었다.

자료의 입력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논문 38편을 일정한

그림 1. 문헌선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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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 틀에 따라 정리하였다. 코딩표에는 논

문ID 번호, 완벽주의 척도와 하위 요인, 소진

척도와 하위요인, Pearson 상관계수 (r), 유의도

값(p), 일반계열/의학계열/운동계열 구분, 논문

저자명, 연도, 학술지 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메타분석은 코딩된 각 연구의 상관계수를 기

초로 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소프트

웨어(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에 포

함된 연구에서 보고된 상관값 r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형태이므로 연구 간의 비교가 가능하며 표본

크기에 독립적이다. 또한 크기와 함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상관값 r을 Cohen's d로

변환하였다. 하지만 표본크기가 작은 경우 d

값의 추정치가 편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Hedges' g를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다.

효과크기는 0.2는 작은 효과크기, 0.5는 중간효

과 크기, 0.8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Cohen, 1988). 계열별 각기 다른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

절효과 분석을 이질성 지수(Q, I2)로 확인하였

다. 사후검증을 위하여 일대일 Z검증을 실시

하고, 일종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Z검증 기

준값인 α를 하위집단의 수로 나누어준 조정된

α값을 적용하였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에

표본의 크기가 큰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

다고 보여지기 쉬우며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

우 효과크기가 매우 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경우만 출판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출판편

의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각적으로 출판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funnel plot을 실행하였으며, 안정성계수(fail-safe

N)을 검사하여 출판편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효과 크기 차이의 이질성을 확인을 위해 Q

통계량을 사용하여 고정 또는 랜덤효과 모델

을 선택하여 변수를 균질 또는 이질로 구분하

였고, 이질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I2 지표

를 사용하였다.

결 과

학업소진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소진과 그 하위요인의 적응적 완벽주

의,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소진

전체 상관의 효과크기 제시, 둘째, 적응적 완

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소진 하위요 인

간의 상관의 효과크기 제시, 마지막으로 전체

효과크기 출판오류 확인을 위한 funnel plot 등

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학업소진 전체와 적응적 완

벽주의는 부적상관관계(g = -.34, p < .001)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g

= .44, p < .001). 먼저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

업소진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무능감(g =

-.47, p < .001)와 냉소(g = -.43, p < .001)순으

로 높은 정도의 부적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정서적 탈진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 =

-.13, p > .05).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적 탈진(g = .48,

p < .001) 무능감(g = .36, p < .00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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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g = .33, p < .001)순으로 모두 정적상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학업소진과 적응적 완벽주의의 전체효

과크기에 대한 출판오류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출판오류 분석을 위한

funnel plot의 분포 형태를 보면 완벽한 좌우대

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대칭 분

포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기 위해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판오류로

인해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효과크기

사례들을 포함할 경우 무선효과모형에서의

그림 2. 학업소진 전체와 적응적 완벽주의 효과크기의 출판오류 분석

　 　 　 Estimated Effect Size Heterogeneity Publication Bias

k n Hedges's g 95% CI QT I2(%) Fail-Safe N

적응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전체 13 3,276 -.34*** [-.48 ~ -.20] 45.73*** 73.76 255

정서적 탈진 17 4,009 -.13 [-.31 ~ .04] 115.95*** 86.20 53

냉소 15 3,495 -.43*** [-.62 ~ -.25] 92.43*** 84.85 492

무능감 14 3,056 -.47*** [-.74 ~ -.21] 152.20*** 91.46 572

부적응적 완벽주의

학업소진 전체 20 4,685 .44*** [.33 ~ .55] 64.01*** 70.32 1,053

정서적 탈진 15 2,891 .48*** [.31 ~ .63] 55.28*** 74.68 497

냉소 16 3,211 .33*** [.17~.49] 68.77*** 78.19 283

무능감 15 2,891 .36*** [.18 ~ .54] 73.09*** 80.85 256

주. k = 효과크기수, QT = 동질성 검정 통계량, I2 = 효과크기의 이질성(%), Hedges’s g : 교정된 효과크기

표 1. 완벽주의와 소진관련 변인들과의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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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value의 효과크기는 -.335 (95% CI:

-.475 ∼ -.195)로 표 1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업소진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전체효과크기에 대한 출

판오류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funnel plot 분포 역시 적

응적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좌우대칭

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 분포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 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usted value

의 효과크기는 .442 (95% CI: .332 ∼ .553)로

표 1의 분석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

학업소진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간에 관계에

서 계열별(일반, 의학, 운동) 조절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적응적 완벽주

의와 학업소진 전체로 볼 때, 적응적 완벽주

의와 학업소진간의 효과크기는 운동계열(g =

-.57), 일반계열(g = -.34), 의학계열(g = -.12)순

으로 나타났다. 세부계열별로 구체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운동계열과 의학계열간의 효과크기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QB

= 11.7, df = 2, p = .00, Zdiff = -5.8> -1.4).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을 살

펴볼 때, 적응적 완벽주의와 무능감의 효과크

기는 하위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QB = 9.96, df = 1, p = .00,

Zdiff = -7.34> -2.38). 즉, 일반계열(g = -.95)이

운동계열(g = -.33)보다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 외에 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

진, 그리고 냉소에서는 하위집단별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 즉, 적응적 완벽

주의와 학업소진 전체간의 관계는 계열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의학계열과 운동계열간에 각기 다른 정도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전체간의 관련성

을 보였다. 일반계열과 운동계열간의 두 변인

간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운동계열이 의학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부적인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학업소진 전체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효과크기의 출간오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62 -

　 　 　 Estimated Effect Size Heterogeneity　
　사후검증

　 k n Hedges's g 95% CI QB I2(%)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전체
11.7*** 69.59

sig. (QB=11.7, df=2, p=.00),

운동>의학 (Zdiff= -5.8 > -1.4)

일반 7 2,203 -.34*** [-.53 ~ -.14]

운동 3 518 -.57*** [-.76 ~ -.36]

의학 3 555 -.12 [-.29 ~ .04]

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진
.25 86.93 ns.(QB=.25, df=1, p=.62)

일반 5 1,859 -.06 [-.40 ~ .27]

운동 12 2,150 -.17 [-.38 ~ .05]

의학 - - - -

적응적 완벽주의와

냉소
.62 85.74 ns.(QB=.62, df=1, p=.43)

일반 4 1,665 -.34*** [-.55 ~ -.14]

운동 11 1,830 -.48*** [-.76 ~ -.20]

의학 - - - -

적응적 완벽주의와

무능감
9.96*** 86.28

sig.(QB=9.96, df=1, p=.00)

일반>운동 (Zdiff= -7.34 >-2.38)

일반 3 1,226 -.95*** [-1.22 ~ -.68]

운동 11 1,830 -.33* [-.60 ~ -.06]

의학 - - - -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전체
　 　 .70 71.82 ns.(QB=.70, df=2, p=.70)

일반 9 2,553 .40*** [.30 ~ .51]

운동 3 488 .38*** [.20 ~ .56]

의학 8 1,644 .51*** [.25 ~ .77]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진
10.13** 70.61

sig.(QB=10.13, df=2, p=.01),

의학>운동 (Zdiff= 8.68 > 4.17)

일반 2 770 .46 [-.03 ~ .96]

운동 11 1,587 .40*** [.21 ~ .58]

의학 2 534 .81*** [.63 ~ .99]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냉소
19.42*** 70.90

sig.(QB=19.42, df=2, p=.00),

의학>운동 (Zdiff= 7.93 > 2.66)

의학>일반 (Zdiff= 7.93 > 3.35)

일반 2 770 .24*** [.10 ~ .39]

운동 12 1,907 .26** [.07 ~ .46]

의학 2 534 .73*** [.55 ~ .9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무능감
20.6*** 66.42

sig.(QB=20.60, df=2, p=.00),

운동>일반 (Zdiff= 4.88 > -0.86)

일반 2 770 -.06 [-.20 ~ .08]

운동 11 1,587 .46*** [.28 ~ .65]

의학 2 534 .38 [-.04 ~ .80]

주. k = 효과크기수, QT = 동질성 검정 통계량, I2 = 효과크기의 이질성(%), Hedges’s g : 교정된 효과크기, 사후검증: 두 집단 간 비교 결과

표 2. 계열(일반, 운동, 의학)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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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에

서의 계열별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소진

전체에서는 계열별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정서적 탈진, 냉소, 그리고 무능감

세 개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정서적 탈진간의 효과크기는 하위그룹별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고(QB = 10.13, df = 2, p =

.01), 의학계열(g = .81)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

를 보였으며 이는 운동계열(g = .40)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diff= 8.68>

4.17). 냉소에 있어서는 하위그룹별 조절효과

는 유의하였고(QB = 19.42, df = 2, p = .00),

의학계열(g = .73)과 운동계열(g = .26)간의 효

과크기와 의학계열과 일반계열(g = .24)간의

효과크기의 차이는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보

였다(의학>운동 Zdiff = 7.93> 2.66; 의학>일

반 Zdiff = 7.93> 3.35).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무능감에 있어서는 하위그룹별 조

절효과가 나타났으며(QB = 20.60, df = 2, p =

.00), 운동계열(g = .46)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

를 보였으며, 일반계열(g = -.06)의 효과크기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diff=

4.88> -0.86).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

진 전체간의 관계는 계열별로 각기 다르지 않

았지만, 학업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부적

응적 완벽주의간의 관계는 계열별로 각기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정

서적 탈진간의 정적인 관련성은 운동계열보다

의학계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계열은 의학계열및 운동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두 변인간의 부적인 관련성 정도는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냉소간의 정적인 관련성은 의학계

열이 운동계열 및 일반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더 큰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열과 운동계열을 비교하였을

때는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련성 정도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무능감 감의 관련성은 일반계열보

다 운동계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계열은 의학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두 변

인간의 관련성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적 요인인 완벽주의와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을 실시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

지 출판된 총 38편의 연구에 사용된 표본

11,545를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학업소진은 3

가지 하위요인(정서적 탈진, 냉소, 무능감)과

각각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효과크기를 조

사하였다. 학업소진이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

적응적 완벽주의 간에 보이는 양상이 계열별

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의학/운동

계열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효과크기를 분석

하였다.

학업소진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적응

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

응적 완벽주의는 본 메타분석에 사용된 학업

소진 전체 평균정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탈진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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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반면, 다른 두 가지 하위요인

인 냉소와 무능감은 모두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냉소 g=-.43, 무

능감 g=-.47로 효과크기 정도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은 학업소진의 전반적인 정도 감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보일 수 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냉소와 무능감 감소에 적응적 완벽주의가 긍

정적 영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서적 탈진의 감소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

학생의 학업관련 정서적 탈진에는 완벽주의

성향 같은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과도한 학업

량이나 사회적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학업

소진과 유사한 직무소진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Halbesleben(2006)의 연구는

동료나 상사 등 직무 현장에서의 사회적지지

는 냉소나 무능감 보다도 상대적으로 정서적

탈진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연구

한 연구들 중 가장 주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는 Taris와 그의 동료들(2005)의 결과에 따르면,

냉소나 정서적 탈진이 심화되면 무능감의 발

달로까지 심화․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Parker & Salmela-Aro, 2011). 이를 근거로 하

면, 적응적 완벽주의가 정서적 탈진을 제외한

냉소와 무능감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

시켜 볼 수 있다. 즉, 학업소진의 초기 발달

단계인 냉소에서 무능감으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응적 완벽

주의 성향이 있더라도 정서적 탈진에서 시작

되는 학업소진의 심화 현상에는 보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

업소진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탈진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

으로는 적응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예. 문제해

결중심대처)을 키우거나(유계숙, 신동우, 2013),

환경적으로는 학업생활을 함께 하는 또래친구

나 학업 관련한 가족들의 지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손강숙, 정

소미, 2017; Halbesleben, 2006).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메타분석에 사

용된 학업소진 전반적 정도와는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업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은 모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보

면, 정서적 탈진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효과 크기는 냉소와 무능감 간의 효과크기 보

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소진의 전반적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 하위요인

인 정서적 탈진/냉소/무능감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은 학업소진의 세 가지 양상 중 정서

적 탈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탈진과 완벽주의 성향간의 관계

는 완벽주의 성향별(적응적/부적응적)로 대조

적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서

적 탈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다른 학업소진 요

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

소진의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소진 연구자나 완벽주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의 이러한 역기능적 측면

에 집중하여 학업소진에 완벽주의가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Chang, Lee,



조수현․정지현․신효정 /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 365 -

Byeon, Seong, & Lee, 2016; Zhang, Gan, &

Cham, 2007).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적

응적 완벽주의는 외부와 관련된 완벽주의적

요인(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 의심, 부모기대, 부모비난, 완벽주

의적 염려, 평가염려 완벽주의, 조건적 수용)

으로 평가 상황과 관련한 걱정이 수반되기 쉽

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은 개인이 소진을

경험케 하는 개인적 특성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Swider & Zimmerman, 2010). 즉, 직무

소진을 비롯한 학업소진은 개인의 특성과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개인의 소

진 정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양상

을 보인다(Parker & Salmela- Aro, 2011; Seppala,

Hakanen, Mauno, Perhoniemi, Tolvanen, &

Schaufeli, 2015). 소진은 악화되면 회복되기 어

려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

인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완벽주의 유형을 파

악하여 학업소진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는

학생들의 계열(일반/의학/운동)별로 차이가 있

을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는 적응적 완벽주

의/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첫째, 적응적 완벽주의는 계열분야를

조절변인으로 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구체적으

로는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

인해본 결과 운동계열 학생과 의학계열 학생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부

적인 관계는 의학계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운동계열 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

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소진 발달 보호요

인으로서 미치는 효과는 운동계열 학생이 가

장 크고, 의학계열 학생과 그 외 일반 계열에

서의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는 계열

분야를 조절변인으로 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학업소진간의 정적인 관계는 계열분야별로

는 각각 유의하지만, 그러한 효과크기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이 학업소진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계열별

로 차이가 없지만,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소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계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운동계열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응적 완벽주의는 대체

적으로 자기자신과 관련된 완벽주의적 요인

(예. 개인적 기대, 높은 기대, 자기 지향적 완

벽주의, 조직화, 완벽주의적 추구, 적응적 완

벽주의)으로서 의학계열이나 일반계열 학생들

과 비교하여 운동계열 학생들에게 있어서 개

인 내적요인의 개발이 소진의 발달과 관련하

여 보다 더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하여 운동계열 학생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두

드러진 특성이며 경기성과에 부적응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Flett & Hewitt, 2005), 개인이 설정

한 기준 충족을 특징으로 하는 완벽주의 성향

은 운동선수의 적응적 동기를 높여, 결과적으

로 경기 성과를 높인다(Stoeber, 2011). 즉, 운동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역시 선

행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적응적 완벽주의가 소

진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운동계열 학생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

여 자기수용(Hill, Hall, Appleton, & Koz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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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처전략(Hill, Hall, & Appleton, 2010),

성장추구(Hill, Hall, Appleton, & Murray, 2010),

동기(Jowett, Hill, Hall, & Curran, 2013) 등의 개

인내적 요인에 주로 집중하여 이들의 학업소

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소진의 하위요인과 완벽주의간의

관계를 계열별로 하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

응적 완벽주의는 운동계열 학생과 일반계열

학생들의 학업적 무능감을 감소시키는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두 집단(운동/일반)간의 각각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생들의 학업적 무능감을 감소시

키는 효과는 일반계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학계열 학생의

학업적 냉소와 정서적 탈진의 발달에 부적응

적 완벽주의가 다른 계열(일반/운동)과 비교하

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계열 학생의 학업적 무능감 발달에는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일반 계열과 비교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주

로 자기자신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적응적 완

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일반계열의 학생은 상

대적으로 적은 학업적 무능감을 경험할 확률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 관련된

특성을 보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의학계열

학생의 학업적 냉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가 경험

하는 소진 관련 연구와 일치한다. 즉, 의사는

주로 환자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스트레

스의 주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태도

를 보이는 냉소 단계를 경험하기가 쉽다(Arora,

Diwan, & Harris, 2013).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

주의 성향이 의학계열 학생들의 학업적 냉소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하여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대인관

계 기술(skill)(Ha, & Longnecker, 2010) 등 문제

해결 중심형 개입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

로 기대된다.

본 메타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특성에 근거하여 학업소진의 보호요인과 위험

요인을 구분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나

아가, 국․내외 학생이 계열별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학업소진의 발달에 있어 보호요인 혹

은 위험요인으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완벽주의는 다

차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적응적 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

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Stoeber,

2011).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학업소진

을 관리해야 하는 학교 관리자, 학교 상담자,

그리고 운동코치 등 관계자가 개입전략을 수

립 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코치는 학생들의 소진 발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 개인의 내적자원을

찾아서 증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학생 개개인의 내적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서 운동코치의 리

더십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진의 선두

연구자인 Schaufeli(2015)는 소진을 감소시키고

조직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팀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

며, 개개인의 강점을 찾아내어 발달시킬 수

있는 참여형 리더십 유형(engaging leadership

style)을 제안하고 있다. 운동코치의 참여형 리

더십 유형의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이 아닌 운

동코치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프로그램이 효과



조수현․정지현․신효정 /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 367 -

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 코치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전략의 효과성은 중․고등학교 현

장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heon, Reeve, &

Vansteenkiste, 2017; Reeve, Jang, Carrell, Jeon, &

Barch, 2004).

둘째, 통계적으로 엄격한 조절효과 검증 방

법을 적용함으로써 계열별로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소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 각각

다른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학업소진과 완벽주의간의 관

계를 확인해 본 후, 이러한 관계가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계열별로 나타난

학업소진과 완벽주의 간 효과크기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집단

쌍(의학/일반, 일반/운동, 의학/운동)별로 Z검증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분산분석에서

의 사후검증과 유사한 원리로 조절변수만을

투입하여 이질성 지수들만을 확인하는 것은

각 하위 집단 내에서의 효과크기의 유의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각 하위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후검증과 유사한 방법으로 효과크

기를 비교하고자 하위집단간의 차이값으로 Z

분포도 검증을 실시하였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즉, 본 연구는 계열

별로 변인간의 효과크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할 때, 통계적으로

엄격한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계열별(일반/의

학/운동)로 보이는 학업소진과 완벽주의간 관

계 차이를 쌍(의학/일반, 일반/운동, 의학/운동)

별로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통계적 엄격성을 적용함으로써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적 무능감 발달의 보호요인으

로서 운동계열보다 일반계열에서 더 큰 효과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적응적

완벽주의가 소진의 다른 하위요인인 정서적

탈진과 학업적 냉소감 발달의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은 하되 그 효과크기는 계열별

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능

감 발달의 위험요인으로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는 일반계열보다 운동계열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응적 완

벽주의는 학업적 냉소 발달의 위험요인으로

의학계열에서 다른 계열(일반/운동)보다 상대

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탈진의

위험요인으로서도 의학계열에서 운동계열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academic burnout)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한 메타논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Hill 과

Curran(2016)의 메타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직

무소진(job burnout)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그

들은 국외에서 영어로 출판된 학술지를 대상

으로 하여,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특성으로 완

벽주의적 추구(perfectionistic strivings)과 완벽주

의적 걱정(perfectionistic concerns)의 두 가지 유

형으로만 구분 하여 소진과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또한 직무/운동/학업 등 각기 다른 장면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진을 구분하지 않고,

소진과 완벽주의의 양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그 차이점을 보인다.

학업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령기에 있

는 학생들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를 포함하

여 개인의 기질적 요인인 완벽주의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적 의

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본 메타 연구가 가지는 의의성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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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몇 가지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소진 간 관계

를 집단　간 비교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집

단별로 비슷한 수준의 연구 참여인원을 근간

으로 하여야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반계열

의 연구 참여인원과 운동계열과 의학계열의

연구 참여인원은 두 배에서 네 배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에 투입된 연구물 역시

그러하였다. 특히, 수련 기간 내내 막중한 학

업량과 잦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대생의

학업소진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측면에서만 주

로 연구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학업소진 관

련 연구물들이 집단별로 상대적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학업소진의 중요성이 의학계열과 운

동계열 집단에 편중되어 지각되고 있음을 반

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학업소진을 경

험한 개인은 지속적으로 경험하기가 쉽고, 환

경적 변화에 의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

문에(Seppala et al., 2015), 전공별로 충분한 연

구가 필요하다. 즉, 장면별(예. 전공)로 고유한

학업 소진양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정교한

개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별로

보다 많은 학업소진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

계에서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이질성 관

련 지수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변

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조절변인의 투입

으로 데이터의 이질성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전공계열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적응적 완벽주

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

업소진간의 관계에서 전공계열을 기준으로 세

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질성의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수준으로 급격한 수치의 변화를 보였

다. 이는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전공계열(일반/

의학/운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이질성과 집단간 이질

성의 비율을 의미하는 I2 는 근소하게 증가

(70.32% → 71.82%)하여, 전공계열별로 비교하

였을 때 구체적 효과크기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절효과 분석결과

를 기준으로 보면, 학업소진과 완벽주의의 관

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3의 요인

이 고려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진

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

용에 의해 설명되는 복잡하고 예민한 변인이

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진과 완벽주의 간의 관

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목표성

향(goal-orientation), 동기성향, 시험불안 및 학업

과다(장은비 외, 2016; 조한익, 이현아, 2010;

Chang et al., 2016; Halbesleben, 2006) 등 제 3

의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는 여

전히 남아있다.

셋째, 완벽주의 이론에 따르면 적응적 완벽

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Stoeber & Otto, 2006).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완벽주

의적 성향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 검증 결과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Hill & Curran, 2016;

Stoeber & Otto, 2006). 즉, 높은 적응적 완벽주

의를 보인다고 해서 낮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를 반드시 보인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적응적 완벽주의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Stoeber & Otto, 2006). 이를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소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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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고유한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 성

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는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적응적 완벽주의가

높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과 적응

적 완벽주의는 여전히 높지만 부적응적 완벽

주의는 낮은 집단으로 세분하여 각 집단들이

보이는 학업소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

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기준으

로 하여, 두 완벽주의 성향이 모두 높은 경우

와 둘 다 낮은 경우 또는 한 가지 완벽주의

성향만 높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소진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분석에 사용된 연구물은 중․고등학

생과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 범

주를 국내․외 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소진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로 폭을 좁힘으로써 연구

목적과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 결과를 학업이 큰 부분을 차

지하는 중․고등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

키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급체계가 복잡해지고, 학업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학업소진의 경험

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이상민, 안성

희, 2014). 유럽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

구에 따르면 중학교-고등학교 전환 시기에 학

업소진의 정도는 증가하지만, 대학진학을 목

표로 하는 인문계(academic track)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vocational track)간에도 학

업소진의 증가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Salmela

Aro, Kiuru, & Nurmi, 2008; Salmela-Aro &

Tynkkynen, 2012).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로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 지

각이나 정서적 경험 등의 결과요인 또한 복잡

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Wang, Chow, Hofkens,

& Salmela-Aro,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학업소진의 양상

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의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서 논문에서 제시된

대학생의 전공별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일반계열 세부정보를 추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한국 학생에게 적용시키는 것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진은 개인적 특성은 물

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Maslach et al., 2001), 한국 학생들의 학업스트

레스 정도는 외국과 비교하여 더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PISA, 2015). 이는 엘리트주

의와 높은 학력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는

한국의 교육문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이러한 한국 교육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 학생의 소진 양상은 외국과는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적

(한국/외국)의 구분 없이 국내․외 연구물들을

함께 검증한 본 메타 연구 결과는 적용에 있

어서 한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각기 다른 대상으로 구분 하여 변인 간 관계

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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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Soohyun Cho Jihyun Chung Hyojung Shin

Korea University Ajou University

A meta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rotective factor on academic

burnout with related to perfectionism. The effect 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two types of perfectionism (adaptive-maladaptive) was investigated with 38 published articles (n =

11,545). Adaptive perfectionism wa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exhaustion and

inefficacy. Maladaptive perfectionism wa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ree components of burnout.

Subsequently, moderator analysis by three majors revealed that general group had the highest effect 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icacy. The medical group reported the highest

effect size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exhaustion and cynicism.

Thirdly, the athletic group mostly effe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icacy. Lastly,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were discussed with suggesting the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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